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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마닐라에 위치한 UPM 대학이며 어학원은 마닐라에서 차로 3

시간, 클락 공항에서 1시간 떨어진 수빅이라는 지역에 위치한다. 어학원은 

5층 건물로 한 건물 안에 기숙사와 수업을 듣는 교실이 같이 있으며 식당

은 건물과 분리되어 일층에 위치해 있다. 와이파이는 건물의 복도와 수업

을 듣는 강의실에서만 잡힌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번화가와 떨어진 산 속

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다. 

수업

학원에 도착하면 레벨 테스트를 본다. 레벨 테스트는 토익과 비슷하며 리

스닝, 리딩, 단어, 문법, 작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대일로 스피킹 테스

트까지 본다. 시험 결과를 가지고 반을 나누게 되고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교시로 이루어져있다. 8교시 중 3시간은 1:1 수업이며 나

머지는 그룹수업으로 진행된다. 그룹수업은 문법수업과 이력서 면접 준비 

수업, 멀티미디어, 임팩트 이슈, 리스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1:1 수업은 

하나의 주제와 지문을 읽고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 하거나 단어를 가지

고 예문을 만들며 대화에 쓰이는 말도 배운다. 선생님과 이야기 할 때 자

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모르면 서

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단어 공부 또한 중요하다. 숙제의 양은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여덟 명의 선생님이 다 내주신다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작문이나 단어 뜻 찾아오기, 지문

에  대한 문제풀기 등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

다. 

Activity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며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단체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는 자유다. 단체로 한 활동으로는 요트투어와 카마얀 비치이

며 활동 시 선글라스와 모자 선크림은 필수다. 요트투어는 차비, 4시간 요

트비, 식비 등을 모아 대략 1000페소의 비용이 들었다. 카마얀 비치는 입

장료, 차비와 짐을 놓는 오두막으로 500페소의 비용이 들었다.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의 7월은 장마철이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또한 태풍 때문

에 주말 액티비티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 비가 하

루 종일 오지만 평소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늘이 맑다가

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이다. 날씨는 

한국 여름과 같이 덥지만 실내는 에어컨으로 춥기 때문에 겉옷을 챙겨 가

면 좋을 것이다. 

안전

가게를 들어갈 때 마다 가드들이 가방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버포인트나 

큰 건물 안에서는 안전하다. 하지만 SBMA 수빅경제특구를 벗어난 울릉가

포는 낮에는 많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SBMA 안에서는 밤에도 안전

하다고 느꼈지만 혼자서 다니는 것은 자제해야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는 학원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 교실과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3인 1

실이며 침대 3개와 냉장고, 넓은 책상 하나와 독서실 책상과 같은 작은 

책상, 3개의 옷장이 있다. 옷장 안에는 옷 서랍이 하나씩 들어 있으며 옷

걸이는 따로 없어 챙겨오는 것이 좋다. 가끔가다 도마뱀이 들어오거나 벌

레가 있을 경우도 있어 벌레약을 챙겨오는 것도 좋으며 방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개미가 급속도로 생기기 때문에 1층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밤 10시에 점호를 하며 다음날 수업이 없을 시에는 새벽 

2시까지가 통금시간이다.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가드 분에게 강의실의 문을 열어 달라 부탁해야한다.  

식사

학교식당(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기타(  )

아침, 점심, 저녁 세끼가 한식으로 제공된다. 아침은 하루는 빵과 스프, 샐

러드 다음날은 한식으로 나온다. 처음 밥을 먹었을 때에는 쌀에서 냄새가 

나 잘 먹지 못했지만 점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된다. 소스 같은 경우

도 한국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먹

는 한식과는 많은 차이는 없다. 밖에 나가 직접 사먹을 수도 있는데 가격

은 우리나라보다 싼 곳도 많지만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곳도 많다. 학원

에 전자레인지가 있어 마트에서 사와서 먹을 수도 있다.

교통

학원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으로는 택시와 FB가 있다. 택시는 학원에서 전

화를 하면 학원 앞까지 오고 하버포인트까지 200페소가 든다. FB는 버스

와 같은데 정확한 시간대는 없지만 학원 앞을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13페

소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에서 학원으로 올 때는 주

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하버포인트 앞에서 타면 150페소 미니스톱 앞에서 

타면 120페소의 비용이 든다. 5명의 인원이 초과되면 한 사람당 20페소의 

돈을 추가로 내야한다.  

3. 생활전반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

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20,000

식비 140,000

Activity 80,000

기념품 160,000

합계 400,000

영어는 단어와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오면 좋습니다. 환전은 300~400달러로 한국에서 

하신 후 필리핀에서 페소로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ATM기기에서 돈을 뽑아 쓸 수 있

지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날씨가 덥고 

쉽게 타기 때문에 선크림과 모자는 필수입니다. 한국에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

을 추천합니다. 현지에서는 의미 있는 선물을 찾기 힘들고 한국 물건은 한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빨래를 세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

나 수건은 많이 챙겨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실력이 엄청 올랐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생각에 있어 많은 변화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도, 특히 회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

다. 문법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더욱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발견했습니다. 처

음에는 단어만 가지고 겨우 겨우 이야기하다가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듣다보니 사람

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듣게 되고 계속 눈과 귀에 익는 단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는 들어본 문장들을 사용해보고 적용하였습니다. 1:1 수업에서는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만이 아닌 한국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 보니 인생 상담까지 진중한 이야기까지 나누

며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말하기는 나의 영어실력이 많이 부

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영어공부 말

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6. 본인 소감 및 평가



야트 투어 단체사진(With 타이완친구들~) 뿌듯했던 고아원 봉사활동~

불끈불끈 카마얀 비치^^ FB!

분위기 좋은 무도회장 겸 술집~ 행운의 필리핀 강아지><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